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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으로 오인된 단순 폐 호산구증 

서울적십자병원 내과 

*강병국․진대호․안태홍․이기조․박민범․박남선․조삼권․강석우․김은나․서상렬․한윤주․박재석 

서론 : 호산구성 폐질환은 폐침윤 소견, 호흡기 증상과 더불어 호산구의 폐실질 침윤이나 말초혈액에서의 호산구증다증을 특징으로 

한다. 임상증상이 거의 없고 일과성 폐침윤과 말초 호산구증다증을 동반한 단순 폐 호산구증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7세 남자환자가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상 폐음영 이상소견 관찰되어 폐결핵 의심하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었고 가족력에서도 별다른 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당시 이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없었으며 검사실 소견으로 생화학검사, 전해

질검사, 소변검사 정상이었고 말초 혈액 검사에서 총백혈구 11,300mm
3
 호산구 3,200mm

3
 (32%) 보였다. 단순 흉부 촬영상 우상엽 

부위에서 일정 크기의 폐실질 경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1주일 후 다시 시행한 단순 흉부 촬영에서는 이전에 관찰되었던 우상

엽부위의 폐실질 경화 소견은 사라졌고 새로이 좌상엽과 중엽부위에 서로 다른 크기의 폐실질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 양 폐 상부에서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경화와 그 주위의 간유리질 음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폐기능 검사 

정상 소견이었고 대변검사, 객담검사, 혈청검사, 피부반응검사에서 의미있는 결과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임상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중이다. 고찰 : 단순 폐 호산구증은 말초혈의 호산구 증다와 이동하는 일과성 폐침윤 특히 상부폐 말초부위에 침윤을 수반

하지만 자각증상은 없고 있어도 가볍고 폐음영도 1개월 이내 소실한다. 원인과 병리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는 그다

지 필요하지 않으며 증상이 심하다면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결핵도 약 10%에서 정도로 호산구 증다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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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결핵과 동반된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 1예 

건양대학교 병원 내과학교실 

*권미혜․이고은․이정호․손지웅․최유진․나문준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은 기관과 기관지내로 돌출되어 나타나는 다발성 연골성 또는 골성 돌출 병변이 특징적인 비교적 드문 질

환으로 원인과 발생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과거에는 주로 부검을 통해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기관지 내시경 및 전산

화 단층촬영의 발달로 점차 발견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대개 양성경과를 취하나 유의한 기관 협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은 57세 여자환자에서 만성기침 및 객담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과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조직검사를 통해 

기관지 결핵을 동반한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례 : 57세 여자 환자가 약 7개월전부터 

시작된 경증의 호흡곤란, 기침 및 객담의 증상이 내원 20일전부터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병력은 없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다. 내원당시 문진상 기침 및 객담의 증상외에는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학적 검진상 우폐야에서 천명음이 청진되었고 

일반혈액 및 화학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흉부 X-선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양폐야에 공동을 동반한 소

결절과 함께 우폐상야 및 우폐중야의 기관지 비후소견이 보였으며 기관벽의 석회화 결절 및 불규칙한 비후소견이 관찰되었다. 기관

지경 검사상 우상 및 중엽 기관지에서 기관지 결핵이 의심되는 삼출성 병변이 보였으며 기관에 다수의 다양한 크기의 단단한 융기

성 결절들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병리학적으로 기관기관지 골연골형성증으로 확진되었다. 환자는 객담 및 기관지 

세척검사상 결핵 양성 반응과 조직검사상 기관지 결핵으로 확진되어 결핵약복용 후 증상호전보여 퇴원하여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

이다. 


